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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신없지만 즐거웠던 을미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2016년 

병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누군가나 무엇． 혹은 후일을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 

하는 변화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제．대．로 철학과 학생회에서도 엇진 변화를 위 

해 많은 것을 도전해 보았습니다． 엔티 제도 필라소피 빈！드． 쳬육 

대회 응원 및 퍼포먼스， 축제 주점 또한 다시 열었습니다． 뿐만 아 

니라 미네르바의 향연에서는 토론의 토크쇼화． 영화제． 가요제， 밴 

드공연， 연극의 유지컬식 진행이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완벽하거나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잘하려는 마음에서 작은 트 

러블도 항상 있었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행사가 끝나면 웃음이 넘첬고 좋은 추억으로 마응속 

에 사리매김 하였습니다． 여러 도전이 끝나고． 우리가 제．대로 변 

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참으로 멋지고 

감사한 2015년이었습니다． 

젊음은 그 자쳬로 아름답다． 젊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이며．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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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꽃봉오리와 같다． 젊은이는 

가식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우엇이건 시도할 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을 간직하고 있다． 젊은이는 꿈을 간직하고 있고， 이상을 희망 

할 수 있다．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 과는 더 많은 도전과 변화로， 가장 멋지고 재밌 

는 학과가 될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2016년의 철학과 학생회의 슬로건은 흥．이．날．철 학생회입니다． 

흥이 나는 신나는 철학과， 또 우리 학과를 일으킨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때론 무모한 용기가 큰 기적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불확실성을 보고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만 2016난 철학과에서는 자신들을 믿고， 학우들을 믿으며， 2016냔 

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즐긴다면 슬로건대로 아주 의 

미있는 철학과가 큰 기적을 일으킬 I! 입니다． 

2016년에는 신입생들과 재학샘들 또한 졸업ㅈ朋크배님들， 조교선 

생님， 교수딤들 모두의 철학과 가족들이 즐기고， 가장 기억0ㅔ 남는 

제대．로 흥．이，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고가 될 

수는 없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철학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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